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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뀫주최:스포츠동아 뀫후원: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2019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제1회 시상식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한국 스포츠산업 발
전에 기여한 각 분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스포츠동아가 주최하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대한체육회(회
장 이기흥), 국민체육진

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후원한 ‘2019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 제1회시상식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
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국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공
헌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리더 ▲
프로스포츠 ▲ 사회공헌·국제교류 ▲생
활체육·인재육성 ▲스포츠마케팅·에이
전시·엔터테인먼트 등 5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시상식에서 총 26개 단체 및 개
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부문별 수상
자 명단 참조>

이날 시상식에서 타이어뱅크 회장 김
정규, 경기 광명시장 박승원, 서울 송파
구청장 박성수,서울 강남영동새마을금
고 이사장 이재창, 경북 경산시축구협회
장 김만식 등이 리더 부문 대상을 받았
다. 프로스포츠 부문은 한국프로축구연
맹이 연맹·협회 대상을 차지했고, 전북
현대 모터스(프로축구), LG 트윈스(프

로야구), 울산 현대모비스·청주 KB스타
즈(남녀 프로농구), KB손해보험 스타즈
(프로배구)가 종목별 대상을 차지했다.

또 고려대 체육위원회와 경기골클럽
홍성호 대표(인재육성), 베트남 탕농건
설 박성기 대표(국제교류 공헌), 글로벌

컬처앤콘텐츠 류석훈 대표(스포테인먼
트), 도우메이엔지니어링전흥배대표(국
제협력), 올리브트리글로벌 조민성 대표
(스포츠마케팅) 등이 대상을 받았다.

이인철 스포츠동아 대표는 인사말에
서 “그동안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의 발
전과 진흥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 등을 격
려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대한체육
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식 후원으로
진흥대상을 신설했다”며 “현재 60조 원
인국내스포츠산업규모는2023년 100조
원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스포츠동아는 스포
츠단체,스포츠브랜드,지방자치단체,동
호회 등 스포츠 관련 각 분야가 선순환
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사무총장은
수상자들을 대표한 수상 소감에서 “스포
츠산업의 발전과 진흥은 스포츠인들의
사명이자 나아갈 방향”이라며 “프로축
구연맹도 한국 프로축구 발전은 물론이
고 한국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마추어 리더부문 대상을
받은경산시축구협회는김만식회장의수
상을축하하기위해버스를대절, 20여명
이 상경하는 등 각 단체 관계자와 가족들
200여명이시상식에대거참석해눈길을
끌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100조원스포츠산업’이끄는당신이리더!
<2023년 전망>

한국 스포츠산업 발전에 공헌한
5개 부문 26개 단체·개인 수상

“스포츠관련각분야선순환기대”

여자골프 번외 이벤트 후끈

한 시즌 마감이 다가오면서 아쉬움이 짙
어질 골프 팬들을 위해 마련된 연말 번외
이벤트들이 주요 출전선수 명단을 5일 나
란히 발표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
A) 투어를 이끄는 대들보들은 물론 미국여
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여
왕들이 국내 골프팬들 앞에서 샷 대결을 펼
친다.

먼저 16일 전남 장흥 JNJ골프리조트에
서 개막하는 ‘LF 헤지스 포인트 왕중왕전’
에선 하반기에만 3승을 달성한 ‘슈퍼 루키’
임희정을 비롯해 2승씩을 챙긴 조정민과
조아연 등 총 10명이 자웅을 겨룬다. 올해
로 7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KLPGA 투어
최종전인 ADT캡스 챔피언십(8∼10일) 바
로 다음 열리는 대회라 연말 왕중왕전 의
미가 짙다. 총상금은 1억7000만 원이고 우
승상금은 5000만 원이다.

‘골프 여제’ 박인비(31·KB금융그룹)의
주관 아래 열리는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도 어김없이
국내 골프팬들을 찾는다. 여자골프 세계랭
킹 1위 고진영을 비롯해 LPGA 투어 신인
왕 이정은6과 김효주 등 해외파들과 최혜
진, 장하나, 이다연 등 국내파가 29일부터
사흘간 경북 경주 블루원 디아너스 컨트리
클럽에서 맞닥뜨린다. 13명씩 짝을 이루는
팀 LPGA와 팀 KLPGA는 포섬과 포볼,
1대1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우승을 다툰다.
우승팀은 7억 원, 준우승팀은 5억 원을 가
져간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팀 LPGA vs 팀 KLPGA
29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샷 대결
16일엔 LF 헤지스 포인트 왕중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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